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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LS마린솔루션과 
해저케이블 안정 운용 위한 업무협약
- 대형 선박 접근 어려운 부산연안에 특화 선단·기술·출동 시스템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의 집중 관리 통해 해상 인프라 강화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10. 28.]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김성수, www.skbroadband.com)는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인 LS마린솔루션(대표이사 사장: 김병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잇는 SK브로드밴드의 해저케이블 SJC2(Southeast Asia-Japan Cable 2)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긴급 출동 선단과 전문 장비 시스템을 상시 확보하고, 기술 데이터와 복구 전략을 사전에 표준화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상 발생시 현장 출동부터 해저케이블 인양·접속·정밀 매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구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저케이블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산 연안 저수심 구간(천해부)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대형 선박의 접근이 제한돼 이상 발생시 고도의 해양 전문 기술과 신속한 현장 대응력이 요구되는 핵심 구간이다.

SK브로드밴드는 부산 육양국을 중심으로 축적한 선로 분석 데이터와 관제 역량을 집중 지원하며, LS마린솔루션은 특수작업 선단 운영 노하우와 전문 잠수·시공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긴급 작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성진수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센터장은 “해저케이블 SJC2는 아시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 허브”라며 “이번 협력으로 연안 구간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사진 설명> 
27일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에서 해저케이블 SJC2의 안정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와 성진수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센터장.

▶ 관련문의: SK브로드밴드 PR팀 조현우 매니저(010-628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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